정부 경기낙관론 지나치다
· 잇따른 체감경기 부진 발표에도 정부, ‘경제는 정상’

· 2003년 이후 실 경기지표, 정부 경제전망보다 늘 부진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장밋빛 예측 일색… 2008년 국가채무,  04년 예측보다 23조 9천억원 늘어날 전망
경제운용과 관련, 정부의 경기낙관이 지나치고 경기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04년 이후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장밋빛 예측 일색으로 매년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일부 대기업 및 수출기업에 좌우되는 거시지표에만 집착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각 기관이 발표하는 체감경기 부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실제 경제지표는 연례적으로 정부의 목표와 전망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편성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전망을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우제창 의원은 성장률 전망, 총 수입/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모든 전망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계획작성과 효율적 재정집행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 경상수지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가 제시했던 전망치 또는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표 1] 정부의 경제전망과 실제 지표

	
	2004년
	2005년
	2006년

	지표
	03년말

예상
	실제
	04년말

예상
	실제
	05년말

예상
	정부예상

	경제성장률
	5% 대
	4.7%
	5% 수준
	4%
	5% 내외
	5%

	소비자물가
	3% 내외
	4%
	3% 초반
	3.1%
	3% 수준
	3%

	실업률또는일자리
	3% 초반
	3.7%
	3% 중반
	3.7%
	35~40만개
	35만개

	경상수지 (억불)
	50~60
	282
	200
	166
	150억불
	30~50

	· 2004, 2005년 실제 지표는 통계청 자료

· 이탤릭으로 진하게 된 부분은 정부예상보다 부진한 수치를 의미


또한 우제창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을 정밀히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낙관적 예측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부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입규모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운용의 결과 2008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은 2004년 예측보다 8.5조원, 이에 따른 국가채무(외평채 발행액 포함분)는 23조 9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6 참조)
[표 2]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4년 전망(A)
	5%대
	-
	-

	2005년 전망(B)
	-
	3.8
	5.0
	4.9
	4.9
	4.8
	

	2006년 전망(C)
	-
	(4.0)
	5.0
	4.6
	4.9
	4.8
	4.8

	A-C
	-
	1.2
	-
	0.3
	0.1
	-
	-

	·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후반으로 수렴하는 시기와 관련, 05년 계획은 2007년 이후로 전망했으나, 06년 보고서에는 2008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 수입 규모 (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4 계획(A)
	213.1
	225.6
	244.9
	263.0
	283.7
	-
	-

	2005 계획(B)
	-
	222.4
	235.6
	253.6
	272.7
	293.2
	-

	2006 계획(C)
	-
	-
	235.3
	251.8
	269.8
	289.0
	309.1

	A-C
	-
	3.2(A-B)
	9.6
	11.2
	13.9
	4.2(B-C)
	-

	· 2004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 7.4%로 전망, 2005년의 경우는 7.2%로 전망, 다시 2006년의 경우는 7.1%로 낮추어 잡고 있음.


[표 4]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 (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4 계획(A)
	196.2
	208.0
	220.7
	234.2
	250.9
	-
	-

	2005 계획(B)
	-
	208.7
	221.4
	234.8
	249.9
	266.0
	-

	2006 계획(C)
	-
	-
	224.1
	238.5
	253.8
	269.9
	287.0

	C-A
	-
	0.7(B-A)
	3.4
	4.3
	2.9
	3.9(C-B)
	-

	· 2005~2006년 공적자금 상환소요는 제외한 수치임.

·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6.3%로 전망했으나, 2006년의 경우6.4%로 전망하고 있음.


[표 5]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액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4 계획(A)
	-
	5.7
	4.0
	2.0
	0.0
	-
	-

	2005 계획(B)
	-
	9.8
	9.0
	8.7
	7.8
	7.7
	-

	2006 계획(C)
	-
	-
	9.3
	8.7
	8.5
	8.1
	7.5

	C-A
	-
	4.1(B-A)
	5.3
	6.7
	8.5
	0.4(C-B)
	-


[표 6]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전망 (조원, GDP대비 비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4 계획(A)
	204.5

(26.2)
	243.4

(28.9)
	271.2

(29.8)
	283.5

(28.8)
	296.5

(27.9)
	-
	-

	2005 계획(B)
	-
	248.1

(30.4)
	279.9

(31.9)
	298.5

(31.7)
	314.1

(31.1)
	325.8

(30.0)
	-

	2006 계획(C)
	-
	-
	283.5

(33.4)
	302.9

(33.4)
	320.4

(32.9)
	336.9

(32.3)
	350.5

(31.3)

	C-A
	-
	4.7(B-A)
	12.3
	19.4
	23.9
	11.1(C-B)
	-

	· 외평채 발행액 포함한 금액


